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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과 폭력 

  

로크에 따르면, 자기 신체의 소유자는 토지 혹은 자연을 개간함으로써 독점권을 취득한

다.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면, 오직 소유자의 동의에 근거한 거래, 선물, 상속을 통해서만 

소유권은 정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 역시, 우리가 소유하는 

과정까지 이른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로크 이론에 반대하는 중대한 근거는, 우리가 보통 특정 재산의 최초 취득자로부터 현재 

소유자에 이르는 소유권 이전의 계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즉 지금 우리가 소

유한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폭력적인 갈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몰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당

연히 그것을 되돌려 받지만, 이는 매우 힘들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가장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자유의 윤리’에

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승인되고 사용되는 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a) 만약 현재 

권리증서에 아무런 범죄적 기원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 현재의 권리증서는 

합당하고, 정당하고, 유효하다. (b) 만약 우리가 현재의 권리증서가 어떤 범죄적 기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쪽인지 밝혀낼 수 없다면, 그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

은 즉각 그리고 정당하게 현재의 보유자에게 복귀된다. (c) 만약 그 권리중서의 기원이 

범죄적임을 알고 있지만 그 희생자나 그의 상속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cl) 만약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가 그 재산에 대한 범죄적 침해자가 아니었다면, 그 재산

은 그가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의 첫 번째 소유자인 그에게 정당하게 복귀된다. 

그러나 (c2) 만약 그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 자신이 그 범죄자이거나 그 재산을 훔친 사

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명백히 그는 그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용해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에게 복귀된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d) 만약 현재의 권리증서가 범죄의 결과라면, 그리고 그 희생자 혹은 그



의 상속자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권리증서는 범죄자나 부당한 권리증서의 여타 소지자

들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당연히 즉각 후자에게 돌아간다.” (72페이지) 

 

혹자는 라스바드의 해결책을 거부하고, 현재 소유자가 합법적인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라면, 반드시 최초의 소유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계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분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암

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로크를 거부하는 것이다. 

 

로크 이론과 대비되는 대안적 이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견해이다. ‘사회주의’에서 미

제스는 지금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분명 폭

력적 몰수와 마주하리라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모든 권리는 폭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장

담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지금 소유권이 폭력적인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제스의 논점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경제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방식으로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다. ‘인

간행동’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소유가 폭력적 수용에서 기인하거나 적법한 기

원을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장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시장경제에서

의 소유권은 과거의 사유재산과 연계되지 않는다. 원시 인류의 어두운 역사는 더 이상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아니다. 폭력이 부재한 시장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매일 새롭게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한다. 소비자들은 가장 시급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부여한다.” (679~680 페

이지) 

 

자연법 윤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미제스의 효용주의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따름에 있어서 엄격한 정당성의 증명을 요구한다면, 그는 사실상 

로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으로서 미제스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이 로크의 이론, 라스바드의 해결책, 그리고 미제스의 대안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은, 결과적으로 미제스의 효

용주의 재산권 이론과 충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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